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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human eye blink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ognitive state or visual attention such as

attentional requirements on visual stimuli. These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eye blinks are related to explicit

visual attention using blink rate, pattern and blink timing across subjects. However, these results have been obtained

in a well-controlled experimental settings. So, it would prove difficult to investigate human’s natural response in a

continuous and realistic situation. In our study, we measured the eye blink intervals while participants viewed a movie

clip. And we analyzed the blink interval data for relationship between visual attention and eye blink intervals. 24 par-

ticipants took part in two experimental sessions, first session to measure the IEBI while viewing the movie clip and

second session to conduct a memory performance test using a self-questionnaire, which were spaced 3 weeks apart.

The results indicate significantly higher memory performance at long IEBI period than short IEBI period while

watching a movie clip(t = 3.257, df = 17, p < 0.005, 2-tailed). In addition, memory performance sco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IEBI value(spearman’s rho = 0.40, N = 36, p < 0.01, 2-tailed). Our results suggest that IEBI is

used to measure or assess visual attention while wiewing the movie that it is capable of simulating aspects of real-

life experiences by visual attention. Thus, we expect IEBI to be used to measure or assess our visual attention, cog-

nition, further emotion about not only movies, advertisements and other cultural contents but also cognitiv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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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눈깜박임(eye blinking)은 일상에서 빛이나 시끄러운 소

음 혹은 순간적으로 눈으로 다가오는 물체와 같이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어나기도 하고(re-

flexive eye blinks)[1], 눈을 정화하거나 매끄럽게 유지시

키기 위한 목적으로 눈을 깜빡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의지나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자발적으로도 눈

을 깜빡이기도 하고[2]. 개인의 감정이나 인지상태가 반영되

어 눈을 깜빡이기도 한다[3,4]. 인간의 눈깜빡임은 평온한

상태에서 보통 분당 약 15회정도 발생하는데 개인의 인지

나 감정상태가 반영되면 눈깜빡임 속도가 변화한다고 알려

져 있다[5]. 대화, 학습, 암산 시에는 눈깜빡임이 평온한 상

태일 때와 비교하여 증가하며, 읽기, 공상에 잠기기 등 시각

적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 등에서는 눈깜빡임 속도가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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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연구들은 자발적인 눈 깜빡

임이 주의력(attention)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후 다른 연구에서 이 둘간의 관계를 보여주었다[6]. 즉 주

의력이나 집중을 요하는 시각자극은 눈깜빡임 속도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로 생각되어 왔고[7,8], 주의력

이 없어지는 지점과 눈깜빡임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리고 글을 읽는 동안 문장의 마침표

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눈깜빡임이 발생하거나[10], 시각적

주의력이 요구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눈깜빡임이

억제되고 태스크의 시작이나 종료 직후에는 눈깜빡임이 촉

진된다고 나타났다. 특히 한 연구에서는 주의력이 증가할 경

우 눈깜빡임이 억제되고 감소할 경우 눈깜빡임 이 촉진되는

등 주의력 의해 눈깜빡임이 조절된다고 보고하였다[11]. 그

러나 기존 연구들은 실험적 환경에서 잘 제어된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 연구해 왔다[12]. 이

방법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순간적인 반응의 형태나 패턴을

관찰하고 설명하기엔 적합하지만 일상에서처럼 일련의 내용

들이 연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을 관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최근 들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이나 현상

을 연구하는 것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인지적 현상에

대해 다각도로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차 중요하게 여

겨지고 있다[13,14].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경험 할 수 있

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변하는 눈깜빡임과 인지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존연구들은

눈깜빡임 분석에 있어서 사람들간에 눈깜빡임이 발생하는

타이밍이나 위치, 눈깜빡임 횟수 등을 토대로 인지적 측면

과의 연관성을 분석해왔다[9,11,15]. 따라서 대다수의 연구

들은 실제 주의력이 증가한 구간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눈깜

빡임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보의 관점에서 평상시 눈깜빡임에 의해 보는 총 시간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정보를 잃어버리는데[16], 중요한

정보의 경우 눈깜빡임의 타이밍을 조절함으로써 정보를 잃

지 않게 된다[9]. 그렇기에 눈깜빡임이 감소하는 구간(중요

한 정보를 획득하는 구간)에서 인지반응에 대한 연구가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연

스러운 상황에서 눈깜빡임과 주의력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

하는 것이다. 먼저, 일상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일련의 상황

들이 연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의 제

시를 위해 영화 클립을 사용하였다. 영화는 인지적, 감정적

인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정보가 혼합되었

기 때문에 일상의 경험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하기에 적합할

것이라 판단했다[17,18]. 또한 정보의 관점에서 집중이 발

생하고 있는 위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할 수 있도록 눈

깜빡임 사이의 간격(Inter eye blink Interval) 정보를 활

용함으로써 실제 인간이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구간과 주의

력간의 관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II. 방  법

1. 피험자 

총 24명의 피험자가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하나고등학교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력에 문제가 없고 건

강상에 문제가 없는 학생을 모집하였다, 모집한 참가자 중 6

명의 피험자는 데이터 획득 시 발생한 잡음(심한 움직임이

나, 데이터의 손실, 실험에 집중하지 못함)등으로 결과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결과 분석에는 총 18명에게서 획득한 데

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피험자에게서 실

험에 관한 동의서를 획득하였다.

2. 실험방법 

실험에 참가한 모든 피험자는 다음 순으로 실험에 참여하

였다. 먼저, 각 피험자는 실험을 위해 준비한 의자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화면을 바라보았다. 준비가 되면 실험 시작 전

피험자에게 무엇을 할지 간략히 설명한 후, 준비가 되면 실

험을 시작하였다. 단, 실험 전 피험자가 보게 될 영상에 대

한 정보와 영상을 보고 난 후 수행할 메모리 테스트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다. 실험이 시작되면 처음 3분 동안은

화면에 나타난 하얀색 십자가를 편안한 자세로 원하는 곳을

바라보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나오는 짧은 길이로 제작된 단

막 영상을 관람하라고 지시하였다. 제시된 영상의 길이는 약

20분(20분 15초)로 구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단막 영상

클립은 고등학생이라면 평상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입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내용이었다. 실험

중 주의 사항으로 몸이나 머리를 너무 심하게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실험에 필요하지 않은 별도의 행동은 하지 않

도록 미리 설명하였다. 실험이 끝나고 약 3주 뒤에 관람한

자극에 대한 기억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

다. 설문지는 눈 깜빡임이 많았던 구간 3곳, 눈 깜빡임이 적

었던 구간 3곳의 장면을 선별, 총 6가지 항목을 무작위로

배열한 후 피험자에게 제시하였다. 피험자에게는 제시된 각

6가지 장면을 보고 기억나는 대로 자유롭게 설명하도록 하

였으며 피험자가 설명하는 것을 녹음하여 채점 시 함께 사

용하였다. 채점방법은 크게 기본채점과 세부채점으로 나누

어 실시하였다. 먼저 기본 채점에서는 제시된 장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을 경

우 0점, 제시된 장면에서 출연하는 배우와 배우의 역할을 정

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1점을 부여하였다. 기본 채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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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받은 경우 다시 두 가지 항목을 나누어 세부적인 채점

을 수행하였다. 두 가지 항목은 첫째로 인물의 대사 및 행

동을 기억하고 있을 때, 둘째로 앞, 뒤 내용을 고려한 장

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을 때로 나누었다. 두 항목은 다

음과 같이 채점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항목의 내용을 전혀

기억 못할 경우 0점, 일부분 왜곡된 정보를 포함할 경우 1

점, 정확히 기억할 경우 2점으로 채점하여 기본점수와 합산

하였다. 피험자가 전혀 기억하지 못했을 경우 최소 0점에서

완벽히 기억할 경우 최대 5점으로 기억 정도를 평가하였다.

3. 데이터 측정 및 분석

눈 깜빡임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주식회사 소소의 ‘BRAINNO’라는 2 채널 전두엽(FP1,

FP2 위치) 뇌파계측기를 사용하여, 눈 깜빡임 데이터를 획

득하였다. 데이터는 256 Hz로 샘플링 되어 하드디스크에 저

장하였다. 눈 깜빡임 데이터는 뇌파 데이터에서 추출하였는

데, 이는 눈 깜빡임 성분이 FP1, FP2 채널에 크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들어가기 때문에 FP1, FP2 채널에서 획득한 뇌

파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눈 깜빡임 성분을 이용하였다.

눈 깜빡임 성분 추출 전 preprocessing으로는 256 Hz로 샘

플링 된 원본 데이터를 0.1 Hz의 high pass filter를 적용

하고 64 Hz로 down sampling한 후 미디안필터(median

filter)를 적용하여 눈 깜빡임 성분 추출이 용이하도록 전처

리 과정을 적용하였다. 이후 sliding window 내에서 신호

의 1차 미분의 합을 통해 얻어진 값을 바탕으로 sliding

window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100~200 ms) 1차 미분의

합의 크기를 최대치로 만드는 sliding window의 크기를 찾

아 변형된 신호의 국지적 최소/최대 값의 차이가 일정크기

이상이고, 이때 사용된 sliding window의 크기가 일정범위

이내인 신호로 눈 깜빡임 성분을 추출하는 휴리스틱 알고리

즘을 활용하여 뇌파 데이터에서 눈 깜빡임 성분을 추출하였

다[20]. 데이터 분석에는 영상을 보는 동안 획득한 눈 깜빡

임 성분과, 영상을 보고 난 후 실시한 기억력 테스트 점수

를 이용하여 시간상에서 눈 깜박임 변화의 특징과 기억력과

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눈 깜빡임 성분으로는 눈 깜빡임

성분 추출을 통해 뽑아진 데이터를 초당 눈 깜빡임 횟수(EB:

number of eye-blink)로 변환하고, 이것을 다시 횟수에 상

관없이 눈 깜빡임 사이의 시간(IEBI: Inter eye-blink

Interval)데이터로 변환한 IEBI를 사용하였다. 단, 원 IEBI

는 피험자의 눈 깜빡임이 감소한 구간을 정확히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time shifting을 통한 영상과의 동기화 과

정을 수행(그림 1)하였고, time 축에서 시간변화에 따른

IEBI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평균을 이용, 평

균에 대한 변화율(개인데이터의 normalization)을 데이터

분석에 이용하였고, 시간축에서 비교를 위해 이산적인 데이

터를 연속성을 띠는 데이터의 형태로 변경하고 IEBI가 길

어지는 구간을 보다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pike

density function(SDF)을 적용하여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

였다[21].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modified IEBI라고 지

칭하였다. 그리고 time 축에서 통계적인 threshold를 얻기

위해 기존에 알려진 통계량 계산 검증 방법 중에 하나인

permutation test[19]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eak만을 선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별 time series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든 피험자에 간에 time series에서의

평균을 구하고 이렇게 구해진 평균데이터에서 10 s를 하나

의 block으로 정하여 이를 랜덤하게 섞어 데이터 셋을 생성

하는데 이 과정을 1000번 반복하여 1000개의 데이터 집합

을 만든 뒤 이 데이터에서 통계량을 계산하여 threshold를

결정하였다.

III. 결  과

1. IEBI 분석결과

우리는 첫 번째로 관람한 영상의 흐름에 따라 IEBI의 변

화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시간 축에서 개

인별 IEBI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 60point 윈도우(60 s)로

되어있는 Gaussian Kernel로 개인별 IEBI 데이터와 con-

volution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모아진 개인별 IEBI를 이

용하여 모든 피험자들 사이의 매 시간마다 IEBI의 평균을

구하였다. 그리고 영화 전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피

크를 찾기 위하여 IEBI의 평균데이터로 permutation test

를 실시하였다(그림 2)[19]. 그림 2에 나타낸 것처럼 P <

그림 1. Inter eye blink Interval (IEBI)의 변환과정.

Fig. 1. The reconstruction process of the Inter eye blink interval(IE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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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의 유의미 수준을 넘은 피크는 총 3구간으로 A1, A2,

A3가 이에 해당한다. A1, A2, A3의 구간(scene)처럼 오랜

시간 눈을 깜박거리지 않은 지점에서의 공통점은 제시된 자

극의 흐름상 피험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거나 극의 몰입도가

높은 구간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B1, B2, B3처럼

상대적으로 눈을 빈번히 깜빡 거리는 구간의 공통점은 극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간이거나,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의 전개 구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IEBI와 기억력과의 상관관계

IEBI가 변하는 지점에서 발견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총 6개 지점에서의 실험 후 3주 뒤 영상의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개인별로

IEBI가 높은 지점 3곳에서 측정한 기억력 점수의 평균을 구

하고 모든 피험자의 평균 기억 점수(이후 High IEBI로 표

기함)을 확인한 결과 4.28(S.D : 0.82)로, 동일하게 IEBI가

낮은 곳에서 모든 피험자의 평균 기억점수(이후 Low IEBI

로 표기함)는 3.46(S.D : 1.04)로 나타났다. 그리고 High

그림 2. 영화를 보는동안 모든 피험자 사이의 IEBI의 평균. 회색선은 통계적으로 p < 0.01 이하의 임계치를 나타냄. A와 B는 기억력 테스

트를 위해 선정한  6군데의 위치를 표기함.

Fig. 2. Mean IEBI across all subjects while watching movie clip. The gray line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reshold(p

< 0.01). The (A,B) shows memory performance test position.

그림 3. IEBI와 기억력사이의 연관성 분석. 좌측 A그래프는 High IEBI와 Low IEBI의 평균 기억점수이다(paired samples t test, **p

< 0.005이하, t = 3.257, 2-tailed). 우측 B그래프는 IEBI value와 Memory score사이에 상관분포도이다(rho = 0.40, N = 36, p < 0.01,

2-tailed).  x축은  memory score를 y축은 IEBI value를 나타낸다. Memory score는 0점인 경우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5

점인 경우 완벽히 기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Fig. 3.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emory and IEBI. (A) shows the average score of memory test across all subjects

in each condition(paired samples t test, **p < 0.005, t = 3.257, 2-tailed). (B) shows corelation distribution between memory

test score and IEBI value(spearman's rho = 0.40, N = 36, p < 0.01, 2-tailed). x-axis represents memory test score. y-axis,

IEBI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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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BI와 Low IEBI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통계검증을 수행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IEBI

가 높은 곳에서 기억점수가 IEBI가 낮은 곳에서 기억점수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t = 3.257, df = 17,

p < 0.005, 2-tailed). 

우리는 두 요인(IEBI, 기억력 점수)이 상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억력테스트의 결

과가 동간이나 비율척도로 측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

분석에 비모수적 상관분석인 spearman’s rho 상관관계 검

증 방법을 이용하였다. 모든 피험자의 IEBI가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에서 측정한 기억력점수와 해당 지점에서의 IEBI

value를 구하여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IEBI

와 기억력 점수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ho = 0.40, N = 36, p < 0.01, 2-tailed, 그림 3B).

이는 눈을 많이 깜빡일수록 기억능력은 감소하고 눈을 덜

깜빡일수록 기억능력은 증가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편의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IEBI의 변

화를 확인하고 기억력 테스트를 통해 IEBI와 주의력과의 연

관성을 확인하였다. 우리의 결과에서는 영화를 보는 동안 일

정 구간에서 특징적으로 IEBI이 다른 곳에 비해 유의미하

게 많이 증가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구간들에서

공통점을 확인 한 결과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흐름상 피험

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거나 극의 몰입도가 높은 구간들인 것

으로 확인되었고, 반대로 IEBI에 큰 변화가 없는 일정한 부

분에서 확인한 공통점은 극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

간이거나,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의 전개 구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구간(IEBI가 긴

구간, IEBI가 짧은 구간)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기억을 하

고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IEBI가 긴 구간은 IEBI가 짧은

구간보다 기억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IEBI

와 기억력점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이는 IEBI가 길어지는 구간 (눈 깜빡임이 적은)일수

록 IEBI가 짧아지는 구간에서보다 기억을 더 잘 하는 관계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화 자극은 비록 일부분 각색이 된

것이지만,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소재로 일

련의 여러 상황들이 일상처럼 연속적으로 변하며 자연스러

운 상황에서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편의 이야기로 제공

하였다. 이는 결과에서 나타나듯, 연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상

황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객의 IEBI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메모리 테스트를 통해 우리의 집중이나

몰입에 대한 변화와 이 때의 공통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자극은 자연스러운 상황을 경험하며 인

지나 감정에 의해 변화하는 관객들 사이에 공통적인 요소나

반응을 관찰하기에 좋은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17-19]. 다

만, 영화가 가지는 시나리오에 의한 흡입력이 주의력이나 몰

입도에 영향을 주어 눈 깜박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

지만[19], 본 연구에서 이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눈 깜빡임 연구에 있어서 기존 문헌들은 대부분 눈 깜박

임 변화율, 분포도 그리고 눈 깜박임 발생 시점 등을 기준

으로 눈 깜빡임이 발생되는 지점에서 관객들 사이에 얼마나

눈 깜빡임이 일치하는지 혹은 눈 깜빡임의 양이 변화하는지

를 이용하여 인지상태에서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

지만 이는 눈 깜빡임 발생이 감소한 지점들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극의 흐

름 중 내용이 끝나는 시점, 주인공과 관계가 없는 장면 등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서 관객들의 눈 깜빡임이 공통적으로

발생한다거나[9], 책을 읽을 때 눈 깜빡임이 마침표 부근에

서 발생을 하다거나[10] 하는 등의 확인을 통해 아마도 눈

깜빡임이 감소했을 때 집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

로 제안하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해당상황을 분석하고 공

통점을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눈 깜빡임 시

간(IEBI)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위치에

서 발생하는 일들을 찾고 이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

어 냈다. 그러므로 눈 깜빡임 시간분석을 통해 컨텐츠의 집

중유무를 평가하거나 영화의 구간별 집중도의 변화를 관찰

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상황에서 시시각

각 변하는 눈 깜빡임 시간의 관찰을 통해 눈 깜빡임 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지점, 즉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들에서 기억력테스트를 활용하여 IEBI와 집

중력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억력은 주

의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우리의 기억은 집중력이 제

어 및 조절을 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2]. 만약 우리가 일련의 연

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주의력의 변화를 측

정하고자 할 때 기억력테스트를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의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다. 우리는 눈 깜빡

임 시간이 긴 부분에서 기억을 잘 하고, 눈 깜빡임 시간이 짧

은 부분에서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눈

깜빡임 시간이 길어진 것은 해당 구간에서 관객이 집중하고

영상을 관람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집중을 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려 했기에 해당 구간에서 영화내용을

보다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눈

깜빡임 시간이 짧은 구간에서는 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눈 깜빡임이 발생하여 시각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영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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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눈 깜빡

임 시간과 기억정도사이에 관계는 주의집중의 변화를 설명

하는데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눈 깜박임이 기억을 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23,24] 이 결과는 우리의 주

장을 뒷받침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화를 보는 동안 우리

는 매 순간 순간 선택적으로 집중을 하고, 집중은 눈 깜빡

임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시각적 정보의 획득에 영향을 주게

되며, 시각적 정보의 획득은 결국 기억의 능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눈 깜빡임 시간의

변화와 집중력 변화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고 연관성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크게 3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영화라는 요소는 우리가 일

상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짜임새 있게 구성

하여 우리의 인지와 감정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적

합하다는 점이다. 둘째,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일련의 연속적

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경험하는 동안 실제 집중을 하고 있

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공통점을 확인 할 수 있

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눈 깜빡임

시간과 집중력의 변화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는 기억

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측정, 평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러므로 우리의 연구결과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집중정도를 평가하거나, 일부 구간 사이의 집중정

도의 변화를 눈 깜빡임 시간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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